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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에서 마

련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 가

능한 신용리스크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참가기관들이 타 참가기관 앞 선지급할 수 있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동 한도에 연동

된 사전담보를 납입토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

를 통제하는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PFMI 권고에 따라 참가기관의 순

이체한도 대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81)하여 2025년 8

월 최종 목표인 100%에 도달하였다.82)

이로써 순이체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은

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기확보한 담

보 처분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한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의 인상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추가적인 담보 납

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추가 담보 납입 여력을 점검하였다. 

2025년 2/4분기 말 기준 참가기관의 채권 보

유 규모는 489조원이었다. 이 중 참가기관이 한

국은행에 차액결제이행용 및 대출용 담보증권, 

RP 매매 대상 증권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증권 

규모는 154조원이었다.

당시 참가기관이 담보제공비율 100%를 충족

하기 위해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

는 7조원으로, 참가기관의 채권 보유 규모를 감

안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아

울러 참가기관의 수익성도 2025년 2/4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7.8조원에 이르는 등 양호한 수준

이어서 참가기관의 담보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5년 중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은 일평균 

2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

로도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

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81)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담보제공비율을 일시 인하하거나 인상 일정을 유예한 바 

있다.

82) �한편,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 및 조기 안착 과정에서 원화 결제자금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금년 3월 

말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내 수탁은행 등 일부 참가기관에 대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80%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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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담보인정금액/순이체한도) x 100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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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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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한국은행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

자산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반을 신설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83) 등을 이용하여 상시감시업무, 가상자

산시장 조사연구 및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정부·국회 등과 소통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과

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

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이다.

24.1/4	 25.2/4 24.1/4	 25.2/4

주: 1) 신탁계정 제외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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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국내은행의 채권보유 금액1) 및 수익성

(조원)	 (조원) (조원)	 (%)

  채권보유 금액   당기순이익(좌축)

  ROA(우축)

489
7.8

0.74

83)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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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금융시장인프라84)의 안
전성 제고 노력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85)

한국은행은 2025년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

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및 기관간RP

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번 평가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 24개 원칙 중 해당 시스템에 적용 가

능한 19개 원칙과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

이버복원력 지침」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였으

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권

결제 및 리스크관리 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반적으로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지배구조, 신용리스크, 보관 및 투자리스

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우선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가 위

원장을 맡고,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

성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선할 예

정이다. 또한 증권대차거래로 수취한 담보에 적

용되는 헤어컷 비율에 대해 별도 조직이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운용회사 선정 요건에 유동성 지표

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보관 및 투자리

스크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해 업무지속계획(BCP) 및 프로젝트 관리 등

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표준 및 지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RCSA(Risk and Control Self-

Assessment)86) 등 리스크 관리 핵심 요소에 대

한 내부 감사부서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 

전반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

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

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

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진행 중이다.

84)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4> ‘금융시장인프라’를 참조하기 바란다.

85)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참조하기 바란다.

86) �RCSA(리스크 및 통제 자기평가)는 조직이 주요 리스크와 관련 통제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내부통제 기법을 

의미한다. 

표  III-1. �2025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내용

평가대상 주요 개선권고내용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기관투자자

결제시스템

기관간RP

결제시스템

· �리스크관리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 �증권대차거래 관련 담보 헤어컷 비율 

검증 절차 개선

· �자금운용회사 선정 시 유동성지표 반영

· �외부 인증 획득을 통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유효성 제고

·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점검·개선 검토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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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25년 중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를 실시하여 3개 국내은행에 대해 일중 유동성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등 지급결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2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

금이체업무 수행상황,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및 

IT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련 모니터링 및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운용 계

획 등 유동성 관리체계가 대체로 적정했으며, 

IT 운영리스크·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절히 수

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지

급결제 관련 장애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RP

형 CMA 결제유동성 관리체계,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기관

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주요 금융시장인프라의 제도 개선 조치

(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은 2019년 12월부터 핀테크 기업 등

이 은행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조회 및 자금이

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중 오픈뱅킹

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4,405만건(조회 3,641만

건, 이체 764만건), 일평균 이체금액은 2.1조원 

수준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2025년 11월에는 오픈뱅킹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

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오픈뱅킹을 은행 오프라인 영업

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채널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 고객이 은행의 영

업점87)에서 타 은행에 보유한 본인 계좌를 조회

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소외계층의 

표  III-2. �2025년 중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내용

대상기관 검사기간 주요 검사내용

부산은행
4.3~4.8
(4영업일)

• 일중 유동성 관리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 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등

신한은행
5.12~5.15
(4영업일)

하나은행
11.10∙11∙13
(3영업일)

대신증권
6.16~6.27
(10영업일)

• 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
•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 IT 장애사고 대응현황 및 
.비상대응체계 등하나증권

12.11~12.19
(7영업일)

자료: 한국은행  

20 21 22 23 24 25 20 21 22 23 24 25

자료: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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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오픈뱅킹 이용실적

(만건, 일평균) (조원, 일평균)

  조회건수     이체건수   이체금액

2.1
2.0

1.7

1.4

0.9

0.3

4,405
4,168

3,853

3,111

1,778

693

87) �현재 11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의 영업점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중 3개 은행(수협, 산업, 제주)의 영업점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Ⅲ
. 지

급
결

제
제

도
 안

전
성

과
 편

의
성

 제
고

   2
. 국

내
 금

융
시

장
인

프
라

의
 안

전
성

 제
고

 노
력

35

2025년 10월에는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89) 기반 OIS(Overnight 

Index Swap)90)에 대한 중앙청산을 개시하였다. 

KOFR OIS 청산 서비스 제공은 금융당국의 지

표금리 추진계획91)의 일환으로, 시장 내 KOFR

이 준거금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2025년 11월 글로벌 규제기준과의 정합 

성92) 및 위험 유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장내·외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거래대금에서 거래증

거금으로 변경93)하여 공동기금이 회원별 위험

액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개선하

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유동성 공급

약정(credit line)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유

동성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94)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의 결제이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접근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고객이 희망하

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오픈뱅킹 거

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예

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 로그

인하여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해당 금

융기관의 모든 계좌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 조

회 및 출금이 차단된다. 이 조치는 오픈뱅킹 거

래의 편의성이 제3자에 의해 악용되어 계좌정

보가 무단으로 조회되거나 이체되는 것을 사전

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

는 효과가 있다.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거래 시행88)에 따라 증거금 산출시점 

및 예탁시한을 변경하였다. 증거금 산출횟수를 

기존 일 1회(정규거래 종료 후)에서 일 2회(정규 

및 야간거래 종료 후)로 확대하였으며, 야간거

래 개시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를 고려하여 증

거금 예탁시한을 기존 T+1일 12시에서 11시로 1

시간 단축하였다.

88) �한국거래소는 2009년부터 해외거래소(CME, Eurex)와 연계 형태로 야간거래를 제공해 왔으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거래를 2025년 6월 9일 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KRX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개시」(한국거래소, 2025.6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89) �2012년 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외 주요국은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2020년 「금융거래 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에는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을 중요지표로 선정하여 

산출을 개시(한국예탁결제원)하였다. 

90) 익일물 금리를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을 의미한다.

91) �정부는 2024년 12월 KOFR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KOFR을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인 KOFR OIS의 확산 계획을 

발표하였다(「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이 비중을 매년 10%p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30년에는 50%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2) �유럽 시장인프라 규정(EMIR) 제42조 제2항에서는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납입 시 각 회원의 노출액(exposures)에 비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93) �거래증거금은 개별 회원의 포지션 규모, 가격변동성 및 잠재적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CCP의 결제불이행 발생 시 해당 

회원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1차적 사전적립 재원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증거금은 거래대금에 비해 청산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94)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은 장내증권시장 25%, 장내파생상품시장 5%, 장외파생상품시장 15%를 적용 중이다.

https://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0250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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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3월 대체거래소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인 넥스

트레이드(NXT, Nextrade) 출범에 따라 NXT 

청산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

영95)하고 있다. 동일 상장주식이 복수 거래소

(KRX·NXT)에서 차질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결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전문(CCF) 체

계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한국예탁결

제원은 향후 복수의 대체거래소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결제 업무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

획이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

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개인투자

용 국채 5년물 신규 발행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 7월 중도환매 제도 개시에 따른 상환사

무 및 말소등록 업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매입 허용, 3년물 신규 도

입, 이표채 전환 등 제도 개선96)에 대비하여 관

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절차 정비를 선제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5) �복수 거래소(KRX·NXT) 매매에 대한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참고 Ⅲ-1>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그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96)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25.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600/view.do?menuNo=200072&nttId=10090993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340&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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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모바일현금카드97) 서비스 활성화

( 삼성월렛과의 연계 서비스 개시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98)(의장: 한국은행 부총

재)는 2025년 4월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이

용편의 제고를 위해 삼성월렛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앱뿐 아니라 삼성월렛 앱

을 통해서도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ATM 입·출

금, 상거래 결제 및 거스름돈 적립 등 모바일현

금카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월렛 서비스 이용자가 국내 약 1,800만명

에 달하는 만큼 모바일현금카드 결제 서비스의 

이용 확대와 인지도 제고가 기대된다. 

( 서비스 이용 큰 폭 확대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삼성월렛 연계 등 이

용채널 확대와 병행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가맹

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소매 체인점, 병원 

등99)이 추가되어 모바일현금카드 QR 기반 결

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5년 중 모바일현금카

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실

시하였다. 홍보 영상 제작, 블로그 및 SNS 등 다

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100)하는 가운데 현금 수

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전후해서는 ATM 입·출

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플랫폼 연계 및 가맹점 확대 등 소비자

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26.5만건) 중 43.5%인 11.5만건

이 2025년 중 발급되었으며, 결제 건수와 ATM 

입·출금 건수도 누적 기준으로 전년(2024년 누

적)대비 각각 258%, 109% 증가하였다.

97)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고비용 지급수단에 편중된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결제서비스 

모바일화 대응을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20년 6월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도입했으며 ① CD/ATM 거래, ② 상거래 

대금결제(직불결제), ③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8) �1984년 9월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주요 금융공동망 

구축을 주도하였고 2009년 11월 현재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화 등의 

사전 심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99) �전국에 1,5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다이소, 강동 경희대병원 등을 추가 가맹점으로 확보하였다.

100)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홍보 영상과 연계한 결제 서비스 이용 이벤트, 삼성월렛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앱 내 푸시 알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였다.

	 21.1/4	 24.3/4	 25.1/4	 25.3/4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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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실적

(천건, 누적)	 (천건, 누적)

  ATM 입·출금(좌축)       결제(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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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 관점에서의 현금 이용 접근성 유

지 노력

현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사

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포용 

기능을 수행한다.102) 현금의 수용성이나 접근성

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저소득층 등 현금에 대

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

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결제 거부 경험103)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수용성 및 접근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금 사

(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 

앞으로는 모바일현금카드를 활용한 ATM 입·

출금 서비스를 은행 점포 내 ATM뿐 아니라, 지

하철 및 편의점 등에 설치된 점외 ATM101)에서

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채널 확대를 단

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점포 축소 및 ATM 수 감소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

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 결제 

시에만 가능하였던 편의점 출금 서비스를 구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물 현

금카드부터 모바일현금카드로 순차 도입할 예

정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금융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현금카드 홍보 지속과 

함께, 가맹점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이용채

널 다각화 등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5.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 이벤트 포스터

101) �지하철 역사, 편의점 등 은행 지점 외부에 위치한 ATM으로 자동화기기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ATM을 가리킨다. 2026년 중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중이며, 서비스 지원 ATM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2) �유럽중앙은행(ECB)은 현금전략(cash strategy) 보고서 「Use of cash by companies in the euro area in 2024」(2024.9월)를 

통해 현금은 누구나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공적화폐(public money)로서 금융포용에 필수적 수단이라고 명시하였다.

103)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결제 거부를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5.9%(「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 2025.12월)로 

유로지역(35%, 2020.12월), 영국(45%, 2022.11월), 호주(40%, 2025.2월), 캐나다(12%, 2020.7월)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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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수도권 지역108)의 은행 점포와 ATM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

다.

국내 ATM 설치 대수는 2013년 12.4만대로 정

점에 도달한 이후 현금 사용 감소와 운영 수익

성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25년

에는 10만대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6년에

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

용 감소세가 지속되면, 현금 관련 서비스가 축

소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현금의 수용성 및 접근성

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현금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고 국민의 현금사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

도록 화폐유통시스템104)을 안정적으로 유지·관

리하는 데 힘쓰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

기관 협의회」105)를 통해 화폐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

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106), 해외 주

요국 사례 조사 등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도 적

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현금사용선택권 보장과 현

금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2025년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

랑 콘텐츠 공모전107)을 개최하는 한편,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관련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

작하여 대중교통, 공공기관, 한국은행 홈페이지

와 SNS 등에 게시하였다.

104) �화폐의 공급·유통·보관 등 현금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과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현금유통망(wholesale cash distribution)과 소규모 현금유통망(retail cash distribution)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현금유통망은 화폐를 발주·발행하는 한국은행과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인수하여 

유통하는 금융기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화폐를 운송하는 현금수송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소규모 현금유통망은 

화폐의 운송을 담당하는 현금수송회사와 현금사용자(소매유통업체, 소비자 등)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접근지점(금융기관 점포, ATM 등) 등으로 구성된다.

105)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소매·유통업체 등 화폐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관기관들(총 24개)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동 협의회 산하에 ‘현금 인프라’, ‘현금 

접근성’, ‘현금사용선택권’의 3개 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화폐유통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와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106)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3>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07) �2025년에는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현금 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를 주제로 일반 

영상(가로 화면) 및 숏폼 영상(세로 화면, 신설)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82편(일반 영상 67편, 숏폼 영상 15편)의 응모작 중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하였다.

108) �인구 십만명당 은행 지점 수는 수도권이 11.3개, 그 외 지역은 10.4개, 은행 ATM 수는 수도권이 75.1개, 그 외 지역은 64.0개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 및 통계청, 2025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6.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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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ATM 설치 

대수가 급감하여 금융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확

대되는 양상이다. 2025년 한국은행과 한양대학

교의 공동 연구 「국민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ATM 통합 운영방안」 결과에 따르면, 동 지역

에서 ATM 추가 설치가 필요한 취약 지역109)은 

최소 5,4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ATM 공급을 민간의 수익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

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는 ‘시장 실

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ATM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유럽 주요국110)에서는 중앙은행

과 정책당국이 주도하여 ATM 운영원칙을 수립

하거나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프

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ATM 통합운영을 위한 기구

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중

앙은행은 2025년 7월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ATM을 직접 공급하였다.111)

현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공공 

인프라다. 이에 한국은행은 법정화폐를 발행하

는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관련 업계 및 유관부처

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ATM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109)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 조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통계 조사구역인 집계구(Output Area)를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110)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헝가리 등이 있다.

111) �오브리츠베르크-루스트(Obritzberg-Rust) 지역에 첫 번째 중앙은행 ATM(OeNB-ATM)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2년간 최대 120대의 중앙은행 ATM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표  III-3.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ATM 관련 역할

원칙수립 법률제정 통합운영
ATM 

직접공급

영국 ○ ○ ○ -

스웨덴 ○ ○ ○ -

오스트리아 ○ - ○ ○

네덜란드 ○ - ○ -

프랑스 ○ - ○ -

핀란드 ○ - ○ -

아일랜드 ○ ○ - -

폴란드 ○ - - -

벨기에 ○ - ○ -

헝가리 ○ ○ - -

ECB ○ - - -

리투아니아 ○ - - -

한국 - - - -

자료: 각국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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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II-1.

2025년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주요 

특징112)

개요

2025년 중 가상자산 보유금액(거래소가 보유한 전

체 가상자산을 시가평가로 환산) 및 거래대금 흐

름을 보면 연초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후 가상자

산 투자심리가 호전되며 증가하였다가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감소하였다. 7월에는 미국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113) 통과 등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10월 이후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대규모 청산, 미 연

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위험회피 심

리가 확대되면서 감소하는 등 연중 변동성이 큰 모

습을 보였다.

투자자 수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114)는 2,163만명 수준으

로 집계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들의 신규 고

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거래대금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의 가상자산 보유금액115)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

각 81.7조원, 2.7조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가상

자산 보유금액은 연초 121.8조원에서 트럼프 대통

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6월 

89.2조원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GENIUS Act 통

과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7월 112.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후 미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약화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가상자산 가격이 재차 하락하면서 

연말에는 81.7조원까지 감소하였다. 가상자산 일평

균 거래대금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 연초 11.8조원에

서 6월 3.2조원까지 감소하다 7월 7.2조원까지 상

승한 이후 연말에는 2.7조원까지 줄어 연중 최저치

를 기록하였다.

112) �본 참고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자료제출요구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113)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율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인가·감독 체계를 

마련한 법률이다.

114) 동일인이 다수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합산하였다.

115) 거래소 자체 보유분은 제외하였다.

	 24.7	 25.1	 25.7

주: 1) 월말기준, 동일인 다수 거래소 가입 시 중복 합산, 법인 제외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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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거래 현황

한편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2025년 1월 2,781

억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이후 가상자

산 가격 약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급증하

여 연말에는 8,719억원을 기록하였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여타 가상자산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1

월 9,238억원에서 6월 2,380억원까지 감소하였다

가 10월 7,666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연말 3,266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예치금 규모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에 보관 중인 국내 투자자 원화 예치금은 8.1조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

치금 규모는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에 따라 변동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연초(10.7조원) 이후 감

소세를 보이며 6월 6.2조원으로 축소되었다가 8월 

10.4조원 수준으로 증가한 뒤, 12월 들어 8.1조원으

로 다시 감소하였다.

	24.7	 25.1	 25.7

주: 1) 월말 시가평가 기준

	 2) �월중 일평균 기준, 기간 중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체결가격 ×  

체결 수량의 합계액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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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통과

	 24.7	 25.1	 25.7

주: 1) 월말 기준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12

10

8

6

4

2

12

10

8

6

4

2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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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25.1	 25.7

주: 1)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1, USDS) 기준

	 2) 월말 시가평가 기준

	 3) �월중 일평균 기준, 기간 중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체결가격 ×  

체결 수량의 합계액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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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II-2.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경과

2026년 2월 6일 19시 빗썸거래소(이하 ‘빗썸’)가 

고객에게 이벤트116)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

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여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신 62만 

비트코인(약 60조원 상당)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비트코인을 오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

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 수준까지 급

락하였다.117) 이로 인해 여타 이용자들이 ① 패닉셀, 

② 자동손절(stop-loss) 등으로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실현된 대출이 강

제 청산 당하는 등 약 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

다.118)

빗썸은 사고 발생 후 20분이 지난 19시 20분경 사

태를 파악하고 19시 35~40분 고객의 가상자산 거

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강제

로 회수하여 삭제하였으나, 1,788개(0.3%)의 비트

코인은 이미 매도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빗

썸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매도대금(원화)을 강제 회수하였다.

다만, 금번 사고로 빗썸 내부 장부상 비트코인이 증

가한 것일 뿐 빗썸이 블록체인상 실제로 보유한 비

트코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었다.119) 이에 따라 고객

이 시장에 매도한 비트코인 수량(1,788개)만큼 내

부 장부와 실제 보유 수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썸은 외부 거

래소(바이낸스 등)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

였다(2월 7일 22시 42분).120) 

116) 참여고객에게 랜덤으로 2천원, 1만원,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고객 이벤트였다.

117) 동시간대 업비트 등 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원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118) �빗썸은 오지급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보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 「금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19) �중앙화거래소에서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거래소 명의의 블록체인 지갑에 집중 보관되며, 고객의 보유 수량은 거래소의 

내부 장부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거래소 명의의 블록체인 지갑에 집중 보관된다. 이는 현행 블록체인의 긴 거래 체결시간(건당 

수초~수일)과 높은 수수료(건당 수십~수만원)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중앙화거래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부상 기재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20:00

자료: 빗썸,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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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eed.bithumb.com/notice/1651925
https://feed.bithumb.com/notice/16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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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 원인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

던 것이다. 상급자 결재나 내부감시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

루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었기에 거래소가 실제

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하여 장부상에 생성하고 

이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되

어 있었다.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

가로 20분이 소요되어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

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

를 확산시켰다. 또한,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가격의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가 부재했던 것도 사태를 키

운 원인이었다. 빗썸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점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규제강도가 낮다. 따라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로 하여금 고객에게 현금 또는 가상자산 지

급 시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

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

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

성이 실시간·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

는 IT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

본법(가칭) 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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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II-3.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121)

현금지출122)

최근 1년간 화폐사용현황 조사 결과, 개인은 월평균 

32.4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전체 지출액 중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현금지출 비중이 14.7%에 

그친 반면, 70대 이상은 32.4%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별로는 월 소득 9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현금지

출 비중(15.1%)보다 1백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비

중(59.4%)이 월등히 높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였다.

한편,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112.7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9% 수준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

는 제조업이 219.0만원, 교육서비스업이 4.3만원 

등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현금보유123) 

개인의 평균 현금보유액124)은 64.4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70.8만원)이 20대

(48.2만원)보다 약 1.5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

었으며,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월 소득 9백만원 이

상, 69.9만원)보다 저소득층(1백만원 미만, 51.4만

원)의 소득대비 현금보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121) �개인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17개 시·도, 동·읍면 및 주택유형(아파트·일반주택)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해 2,000명을 표본으로 삼았고, 기업은 전국 종사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업종 및 종사자 규모로 

층화해 1,21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에 대한 조사는 2025년 5월에서 6월까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으로 실시하였다. 

122) �현금지출액은 최근 1년간 상품·서비스 구입 및 개인 간 거래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지출한 월평균 금액을 의미하며, 저축·보험료 

납부·세금·공적연금 지급 등 비소비지출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현금 지출은 포함한다.

123) �현금보유액은 휴대 중인 현금, 1개월 내 지출 예정으로 집·사무실 등에 보관 중인 현금, 1개월 내 사용 계획 없이 비상 대비 또는 

심리적 이유 등으로 금고 등 제한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현금을 포함한다.

124) �한편,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액은 977.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액 구간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65.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3%, 1,000만원 이상이 12.8%를 차지하였다.

개인 현금지출 비중1)

연령 비중 월 소득 비중

20대2) 14.7 1백만원 미만 59.4

30대 14.3 1~3백만원 24.9

40대 15.0 3~5백만원 17.1

50대 14.7 5~7백만원 16.6

60대 20.8 7~9백만원 14.4

70대 이상 32.4 9백만원 이상 15.1

주: 1) 월평균 기준, 전체 평균은 17.4%

	 2)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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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월평균 기준, 전체 평균은 112.7만원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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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의 현금보유 성향은 향후 금리 변동 및 경

제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5)

현금사용선택권

비현금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현금

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응답자는 15.9%

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84.1%)은 그 가능성을 낮

게 평가하였다. '현금 없는 사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45.8%)이 찬성(17.7%)을 크게 상회하였

으며, 응답자의 과반인 59.1%가 '현금사용선택권'

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보장 범위

와 관련해서는 모든 소매점의 현금 수취를 의무화

하는 '전면적 보장(27.2%)' 의견보다, 업종별 특성

을 고려한 '제한적 보장(31.9%)' 의견이 다소 우세

하였다. 

한편, 현금 없는 사회 도래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는 노인·어린이 등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재난 등 비상 시 경제활동 곤란(22.2%), 소상공인

의 비용 부담(14.1%)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개인 현금보유액1)

연령
현금 

보유액
월 소득

현금 
보유액

20대2) 48.2 1백만원 미만 51.4 

30대 57.3 1~3백만원 65.2 

40대 66.3 3~5백만원 63.8 

50대 70.7 5~7백만원 61.9 

60대 67.9 7~9백만원 68.6 

70대 이상 70.8 9백만원 이상 69.9

주: 1) 전체 평균은 64.4만원

	 2)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료: 한국은행

(만원)(만원)

125) �조사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42.9%)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42.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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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면적	
보장1)

제한적	
보장2)

보장 
불필요
(조건부)3)

보장 
불필요
(전면적)4)

36.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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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소매점에서 현금 지급 보장

	 2) �업종별로 비율을 정하거나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 보장

	 3) 현금 지급 거부 사전 고지로 현금 지급 배제 가능

	 4) 현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없음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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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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